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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문학의 원형으로 꼽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Ilias)’는 트로이의 성을 의미하는 ‘일리오

스(Ilios)’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이오스의 이야기’라는 말이다.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주인공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왕자 헥토르의 시신을 전차에 매달아 트로이 인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가하는 부분일 게다. 더욱이 헥토르의 아버지이자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가 아

들의 시신을 찾으러 단신으로 적군의 진영을 방문하는 장면은 긴박감을 더해준다. 이 대목은 

‘일리아스’를 통틀어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의 하나로 꼽힌다.

아킬레우스는 혈혈단신으로 적진으로 자신을 찾아온 프리아모스 왕을 보고 깜짝 놀랐고 

다른 사람들도 놀라서 얼굴만 쳐다보았다. 더욱이 프리아모스 왕은 아들과 같은 아킬레우스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때 당황하는 

아킬레우스에게 프리아모스는 이런 말로 애원했다.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시오! 나와 동년배이며 슬

픈 노령의 문턱에 서 있는 그대의 아버지를. 그래도 그분은 그대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마음 속으로 기뻐하며 날이면 날

마다 사랑하는 아들이 트로이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을 것이오.”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에게 고향에서 자식의 무사귀환을 고대하고 있을 ‘아버지’를 거론하며 동정심에 호소한다. 아킬레

우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 돌아올 희망 속에서 아들을 기다리지만 프리아모스 왕 자신은 되레 아들을 죽인 적장을 찾아와 무릎

을 꿇고 아들의 시신만이라도 돌려받기를 간구하는 처지라고 말한다. “아킬레우스여! 신을 두려워하고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여 

나를 동정하시오. 나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차마 못한 짓을 하고 있지 않소! 내 자식들을 죽인 사람의 얼굴에 손을 내밀고 있으니 

말이오.” 즉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의 가슴 속에 아버지를 위해 통곡하고픈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이에 아킬레우스는 그만 고향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함께 울고 만다.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의 발 앞에 쓰러져 헥토르를 

위해 꺼이꺼이 울었고,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때로는 그를 대신해 죽은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울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온 막사 안에 가득 찼다.

여기서 약자의 강자에 대한 ‘간구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아들을 죽인 적장의 손에 입을 맞춘 프리아

모스 왕의 ‘참담한’ 부정(父情)에 연민을 느꼈고 그만 함께 울고 만다.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노인이 된 프리아모스 왕

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고 노인의 흰 머리와 흰 수염을 불쌍히 여겼다. 또한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수습해

서 프리아모스에게 인계해주고 헥토르의 장례가 치러지는 12일 동안 휴전을 선언한다. 적이지만 인간에 대한 예의가 느껴진다. 

이게 바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착한 마음인 ‘측은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3천 년 전 호메로스에 의해 묘사된 ‘부성애’의 

원형이 담긴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킬레우스는 그 자신도 요절할 운명을 타고났다. 용맹스러운 영웅 헥토르를 죽인 영웅이지만 그 또한 트로이 성에서 최후

를 맞게 된다. 아킬레우스가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온 프리아모스를 보고 눈물을 함께 흘리고 헥토르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수

습해준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를 스스로 동정해서가 아닐까. 즉 머지않아 그 자신이 트로이 성에서 최후를 맞게 되

면 아들의 시신조차 볼 수 없는 자신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온 프리아모스보다 더 불쌍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우리 시대에는 부성애가 설 자리가 없다고 한다. 사춘기가 된 자식들은 아버지와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부성애란 아들의 주검을 찾으러 홀로 적진으로 뛰어드는 그런 것이다.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 또한 프리아모스의 가슴

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3천 년 전 호메로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 이 장면을 쓰지 않았을까. 이 여름날, 아버지를 생각하

고 부성애를 생각해본다.

아킬레우스를 울린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부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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